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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마을을 대외에 알리기 시작한 2002년도가 마을살리 사업이 초창기라면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 

대상사업이 시작되는 올해는 마을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도약기로 볼 수 있습니다.”  

 

오세운 신풍리장은 “신천리와 신풍리 마을이 농림수산식품부의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 대상사업

지로 선정된 데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”며 이같이 말했다.  

 

오 이장은 “국비 지원을 받아 오는 2017년까지 ‘어멍아방 잔치마을’ 프로그램을 확대 발굴하고 마

을 주민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수익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했다.  

 

오 이장은 지난해 처음으로 문을 연 기숙형 농촌유학센터도 올해부터는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

라고 강조했다.  

 



 

오 이장은 “도시에 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유학센터는 최소 4명에서 15명이 이용할 

수 있도록 주거공간을 마련했다”며 “전문강사 확보 등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최근 협동조합설립

신고 절차를 마쳤다”고 했다.  

 

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직거래장터 운영과 농촌민박 운영 활성화

에 대한 포부도 밝혔다.  

 

오 이장은 “현재 체험마을 내 민박 4동과 8농가가 참여하는 농촌민박으로는 방문객들을 받아들이

기에 충분하지 않다”며 “농촌민박 참여 농가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직거래장터 또한 최고

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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